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가합503652 판결 [구상금 등 청구]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주식회사

2. B

변론 종결2016. 11. 4.

판결 선고2016. 11. 2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075,276원 및 그 중 180,405,164원에 대하여는 2015. 12.

2.부터, 121,658,982원에 대하여는 2016. 1. 7.부터 각 2016. 8. 17.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3. 9. 5. 신용보증기간 2013. 9.

5.부터 2014. 9. 4.까지,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2015. 7. 21. 신용보증기간 2015. 7. 21.부터 2016. 7. 20.까지,

신용보증원금 12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2013. 9. 5.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 서초로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억 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4. 9. 4., 보증번호

C, 피보증인 피고 회사로 된 개별보증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7. 21. 피고 회사가 외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일반자금대출(운전-일시상환) 1억 5,000만 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 2016. 7. 20.,

보증번호 D, 피보증인 피고 회사로 된 개별보증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2015. 10.경 우리은행 서초로지점 및 외환은행 국제전자센터지점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금 지급 연체 등으로 보증사고를 발생시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2.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2013. 9. 5.자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182,033,654원을, 2016. 1. 7. 주식회사 하나은행(합병 전 명칭 : 주식회사 외환은행)에게 2015.

7. 21.자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121,658,9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2015. 12.

2.부터 2016. 1. 7.까지 1,628,49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 원금에 충당하고, 1,766,840원을

회수하여 대지급금에 충당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02,075,276원(= 이 사건 제1, 2보증약정

대위변제원리금 303,692,636원 - 회수원금 1,628,490원 + 확정손해금 11,130원) 및 위 금원 중

180,405,164원(= 이 사건 제1보증약정 대위변제원리금 182,033,654원 - 회수원금

1,628,49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5. 12. 2.부터, 이 사건 제2보증약정

대위변제원리금 121,658,982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16. 1. 7.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승소

재판장판사김한성

판사이상률

판사이아영


